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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성열 기자의 CAR & TRACK｜지난해 한국 자동차 생산량 2.1%↓…세계 7위로 하락

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멕시코
에 뒤져 세계 7위로 떨어졌다.

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10일 발표한
‘2018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’에 따르
면 2018년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
비 2.1% 감소한 402만9000대로 나타났다.
2015년 455만6000대 이후 3년 연속(2016년
422만9000대, 2017년 411만5000대) 생산
량이 감소했다.

이에 비해 멕시코 자동차 생산량은 같은
기간에 406.9만 대에서 411만 대로 1.0%
증가하며 한국을 앞질렀다. 멕시코는 정권

교체에 따른 정치 불안과 홍수 피해 등으로
생산 차질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북미, 중
남미, 유럽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
국을 제치고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으

로 올라섰다. 한국은 2016년 인도에 5위를
내주고 6위로 하락한지 2년 만에 다시 7위
로 내려앉았다. 세계 자동차 생산량에서 한
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0.1% 포
인트 감소한 4.1%를 기록했다.

인도와 멕시코는 임금수준 대비 높은 생
산성을 바탕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성
장을 거듭하고 있다. 인도는 연 평균 6% 대
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탄탄한 내수
시장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8.3% 증가한
517만대를 생산, 세계 4위인 독일(564만대)
을 바짝 뒤쫓고 있다.

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한국의자동차생
산량이 계속 감소하는 원인으로 대립적 노
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등에 따른
고비용·저효율 생산구조의 고착화를 꼽았
다. 지난해 2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
로 인한 생산 중단 및 내수·수출 동반 부진

도 영향을 미쳤다.
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우

리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
인 정부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.
“법·제도 개선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
축, 연비·배출가스 등 환경규제는 물론 안
전과 소비자 관련한 규제 역시 산업경쟁력
을 고려해 혁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”
고 말했다.

한편 2018년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는
중국이다. 경제성장 둔화와 미-중 무역전
쟁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28년 만에
처음으로마이너스성장(전년대비4.2% 감
소한 2781만대)을 기록하고서도 세계 1위
를 지켰다. 이어 2위 미국, 3위 일본, 4위 독
일, 5위 인도, 6위 멕시코, 7위 한국, 8위 브
라질, 9위 스페인, 10위 프랑스 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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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연속생산감소…멕시코에도뒤졌다
고비용·저효율생산구조주요원인
자동차산업협회장 “정부 지원 절실”
중국은마이너스성장에도 1위지켜

쌍용자동차가 3월 출시하는 신형 코란
도에 적용하는 첨단 부분자율주행기능 ‘딥
컨트롤’을공개했다.쌍용차는앞서실내디
지털 인터페이스 ‘블레이즈 콕핏’을 공개
한데 이어 이번에 딥 컨트롤 탑재를 밝혀
준중형 SUV 코란도가 쌍용차의 미래를 책
임질 핵심차종임을 강조했다.

딥 컨트롤은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주
변을 지속적으로 탐지해 앞차와의 거리와
주행 차선을 유지하는 차량제어 기술이다.
쌍용차는 딥 컨트롤의 자율주행 수준이 특
정 주행환경(고속도로 일부 구간)에서 운전
자가한시적으로차량제어에서자유로워지
는 제한적 자율주행(Level 3) 단계 직전인
Level 2.5라고 소개했다. 딥 컨트롤은 일반
도로에서도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
하고, 차선을 인식해 차선 중심으로 주행
할 수 있도록 해준다.

이밖에 하차 시 사고를 방지하는 탑승객
하차보조(EAF)도동급최초로적용했다. 차
량이나 오토바이 등이 접근하면 차량 후측
방 센서가 이를 파악해 탑승객에게 경고한
다. 원성열 기자

쌍용자동차 신형 코란도
부분자율주행 기능 탑재
차선 인식·앞 차량과 안전거리 유지

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2019년형 뉴 F
-PACE를 공개했다.

어댑티브 LED 헤드램프와 루프 레일을
전 모델에 적용해 SUV로서 활용도를 높였
다. 인테리어 마감 품질을 개선하고 스웨
이드 헤드라이닝, 조명처리한 알루미늄 트

레드 플레이트, 메탈 스포츠 페달 키트도
전 모델에 적용했다.

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강화했다. 차
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과 운전자의 피로도
를 분석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운전자
모니터링 시스템을 전 모델 기본 탑재했으

며, 스탑-앤-고 기능을 갖춘 어댑티브 크루
즈 컨트롤 기능과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
도 기본 사양(프레스티지 제외)으로 갖추고
있다.

판매 가격은 7110만∼1억260만 원(5년
서비스 플랜 패키지 포함)이다. 원성열 기자

재규어뉴 F-PACE…“더든든해졌네” 차선 유지 어시스트 등 전모델탑재

아테온

폭스바겐코리아가 편의사양을 강
화한 2019년형 아테온을 출시했다.

기존 엘레강스 프레스티지 모델
에만 탑재했던 트렁크 이지 오픈 기
능을 엘레강스 프리미엄 모델에도
추가했다.양손에짐을들었을때 범
퍼 아래에 발을 뻗는 동작으로 트렁
크를 열 수 있는 기능이다. 적재 공
간은 기본 563L이며 2열 폴딩 시 최
대 1557L까지 넓어진다. 엘레강스
프레스티지 모델에는 ‘에어리어 뷰’
기능도 추가했다. 4대의 카라를 통
해 주변 상황과 교통 상황을 360도
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.

2.0 TDI 엔진과 7단 DSG 기준으
로 엘레강스 프리미엄 모델 5225만
4000원, 엘레강스 프레스티지 모델
5718만8000원이다. 원성열 기자

폭스바겐 2019 아테온 출시
에어리어 뷰 등 편의성 강화

2019년형 재규어 F-PACE는 전 모델에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와 루프 레일을 기본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고,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어시스트 등
을 기본 적용(프레스티지 제외)해 안전성을 강화했다. 사진제공｜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

쌍용자동차 신형 코란도 ‘딥 컨트롤’ 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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